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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재양

● 외과의사, 유방암 검진 전문병원 원장

● 대구 삼덕동의 골목 안에 한옥 병원을 짓고, 사람들과 어울려 소박한 행복을 즐기며 산다. 

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젊은 층에까지 확산된 유방암 검진을 하면서 건강한 먹거리와 농산

물 생산에 관심이 많아졌다. 그래서 병원에 따로 ‘한입 별당’이라는 주방을 만들었다. 직접 재

료를 구하고 요리를 개발하여 건강한 식탁을 차려서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일상을 살고 있다.

자기 감정대로

살아오면서 꼭 하고 싶었지만 못해본 것이 몇 있습니다. 그중 하나가 춤

입니다. 학창시절 고고, 디스코가 유행했지만 그 판에는 끼지 못했습니

다. 춤을 추고는 싶은데 쑥스럽고 영 어색했기 때문입니다. 나이 들면서 

춤을 추는 장소에 간 일도 없어서 잊고 있었지만 한번씩 가슴에서 밀고 

올라오는 여러 감정들을 몸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

아쉬움은 있었습니다.

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적어보다가 춤이 생각났습니다. 작정을 하

고 현대무용 개인 강습을 시작했습니다.

나는 춤이라고 하면 무슨 정형화 된 동작을 익혀서 음악에 맞추어 추는 

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가르치는 분은 두 시간 수업에 한 시간은 스트레

칭만 했습니다. 춤에 필요한 근육을 단련시킨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간단

한 동작만 가르쳐주고 그냥 자신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. 이제 드디어 몸

치를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이었습니다.

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, 춤이 쉽게 나왔습니다.

춤의 본질-어떤 정형화 된 동작은 없다고 했습니다. 남을 의식하지 말

고 자기 감정대로 그냥 몸을 맡기면 춤이 되었습니다. 춤을 출 줄 몰라서

가 아니라 남의 눈을 의식한 내 자신의 문제였습니다.

임재양의 <의사의 말 한 마디> 중에서

가 아니라 남의 눈을 의식한 내 자신의 문제였습니다.


